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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착한 의견의 성모 관구 
 
출 생:  1949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 세마랑 
서 원:  1977년 2월 5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사 망:  2025년 12월 13일  인도네시아 세마랑 
장 례:  2025년 12월 14일 인도네시아 페칼롱간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길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2 티모 4,7)  

에스터는 1949년 4월 21일에 태어나 에스터 테 에를린 니오 라고 불렸다. 팅 히엔과 리엠 마리 니오 
부부의 세 자녀 중 막내였다. 에스터는 개신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으며, 중부 자바 세마랑에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살았다.  
 
에스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개신교 가정 
출신이었지만, 매일 아침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며 기도했고, 1972 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수련생이 되어 부디 라하유 종합병원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부디 라하유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중, 에스터는 노틀담 수녀들의 감동적인 모범을 통해 하느님의 
좋으심을 목격했다.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소망은 날마다 더욱 강해졌다.   
 
에스터는 양성 과정을 거치며 깊은 헌신과 성찰로 자신의 성소를 계속해서 키워 나갔다. 모든 일에서 
노틀담 수녀로서 신실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1975 년 1 월 30 일에 착복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 마리아 에스터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1977년 2월 5일에는 첫 서원을 발했다.  
 
에스터 수녀는 개인 노트에 2010년 9월 17일, 루카 복음 8장 1-3절에 대한 묵상이 하느님의 섭리적 
돌보심의 표징임을 깨닫고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이 묵상을 통해 수녀는 가족과 소유물을 
뒤로하고 노틀담 수녀가 되라는 부르심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는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며 지칠 줄 모르고 하느님의 사랑과 좋으심을 선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수녀는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신실함과 확신으로 이 부르심을 실천했다.  
 
에스터 수녀는 일상 속에서 신실하고, 기도에 깊이 잠기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겸손하며, 유머 
감각이 있고, 규율이 바르며,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동료 수녀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수녀 삶의 기초가 되었으며, 사도직을 통해 신실한 자세를 가지고 순명하도록 
수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준 본보기가 되었다. 수녀는 평생 페칼롱간의 부디 라하유 종합병원, 
렘방의 판티 바히아 건강관리센터, 타왕망구의 성 라파엘 공동체, 수코레조의 성녀 쥴리 건강 관리 
센터, 쿠팡의 성 미카엘 대주교 신학교, 프루발링가의 성 아우구스티노 공동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했다. 은퇴 후에는 주로 페칼롱간의 산타 분다 마리아 공동체에서 기도 수녀로 지냈다.  
 
2025 년 11 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부디 라하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마랑의 성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5년 12월 13일, 수녀는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마리아 에스터 수녀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